
연꽃은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상의 좌대나 광배에 표현되기 시작해 고구려, 백제, 신라 

시대 사람들의 생활 속에 다양하게 자리 잡았다.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, 조선을 거치며 

우리 선조들의 삶 속에 화려하게 피어났다. 세미원 연꽃박물관은 연꽃을 주제로 한 생활 

용품, 음식 관련 유물, 옛 문서 등을 모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, 2009년 1월 개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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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탁은 말이나 가마 등에 달아 움직일 때 소리를 내는 작은 
방울 장식이다. 악귀를 쫓고 길흉을 점치기 위한 용도로 
사용되었다.



민불은 사찰이 아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모셔진 
불상으로, 기복적인 신앙 대상이자 민중 불교의 한 형태이다. 
형식과 재료가 다양하며, 현실적인 바람을 담은 신앙의 
표현이었다.



연화문 문양의 초음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받침대로, 보통 촛불 
받침 부분이나 기둥, 받침대에 연꽃이 피어오르는 듯한 형상으로 
조각 되어 있으며, 연꽃은 불교에서 청정함과 깨달음을 
상징한다. 


